
Case. 1

기타보시연필

v 소재지: 東京都葛飾区四つ木 1-23-11(본사)

v 설립: 1951년 1월

v 자본금: 9,000만 엔(2016년)

v 종업원 수: 28명(2016년)

v 분야·품목: 문방구 전반, 친환경 상품의 연구개발

v 연혁: 

1897년 창업자가 홋카이도로 이주

1909년 ‘스기타니목재’ 개업, 목판제조 기업 중에서 최초로 연필용 판을 제조

1950년
스기타니목재가 ‘츠키보시(月星)연필’의 도쿄설비를 매수
기타보시연필로써 연필제조업 개시

1951년 기타보시연필 주식회사 설립

2005년
‘모쿠넨상’이 중소기업우수신기술·신제품상 우수상 수상
‘모쿠넨상 우드페인트’가 도쿄도 벤처기술대상 장려상 수상

2012년
‘어른들의 연필’이 일본문구대상 디자인부문 우수상 수상
연필자료관 ‘Tokyo Pencil Lab.’ 오픈, 관광연필모델공장으로 선정

아이디어가 기업을 살린다! 위기에서 회생한 일본중소기업 성공사례
최근 일본에서는 위기를 딛고 성공적으로 회생한 중소기업들의 사례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소개되는 중소기업들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끝났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불어넣어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진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침체하는 기업을 살리는데

주요했던 핵심키워드를 찾아 일본 중소기업이 진화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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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은 죽지 않는다! 기타보시 연필(Case. 1)

< 기업소개 >

  여러분은 연필을 자주 쓰시나요? 한때 필기자세 잡는데 좋다며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긴 했지만, 컴퓨터 사용이 많은 어른들에게 연필은 이미 추억의 물건이 된지 오래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유저인 취학연령 인구의 감소와 사무환경의 급속한 시스템화는 

연필산업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죽어가던 일본 연필산업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은 

것은 종업원 28명의 작은 중소기업인 ‘기타보시(北星) 연필’입니다. 

[진화1] 상식을 뒤집어라 – 어른들의 연필 

  기타보시 연필은 초등학생들이 주로 사

용하는 것이라는 상식을 과감히 뒤집었습

니다. 수요가 감소하는 취학연령 대신 어

른들을 새로운 타깃으로 삼은 것 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어른들의 연필’입니

다. 보다 편리한 사용을 위해 샤프펜슬 

형태로 제작하되 진짜 연필에 사용되는 

직경 2mm의 심을 사용해 연필 특유의 

질감을 살렸습니다. 스기타니 가즈토시 

사장은 “심이 쉽게 부러지지 않게 화학처

리를 한 샤프펜슬과는 달리 ‘어른들의 연

필’에 들어가는 심은 진짜 연필에 쓰이는 

흑연가루와 점토만을 혼합해서 구운 것이

기 때문에 ‘쓰는 맛’이 다르다.”고 강조합

니다. 연필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

한 이 ‘어른들의 연필’은 2011년 일본문

구대상 디자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

금까지 무려 100만개 이상을 판매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스기타니 사장은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두 가지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미의 눈으

로는 세세한 부분을 볼 수 있고, 새의 눈

으로는 시대의 흐름을 읽

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눈으로 자신의 위치를 다

양하게 바꾸면서 생각하

는 것, 이것이 히트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법’이

라는 것입니다. 

[진화2]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라 – 모쿠넨상

 이런 기타보시 연필에는 또 하나의 히트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모쿠넨상’이라는 

점토인데요. 인체에 무해한데다 마르면 나

무로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아주 인

기가 높다고 합니다. ‘연필회사에서 무슨 

점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요. 연필회사에서 만드는 점토, 바로 여기

에 기타보시의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연필을 만들기 위해 제조공장으로 들어

오는 판재는 약40%가 톱밥으로 변해서 

버려집니다. 초기에는 목욕탕 연료로 판

매가 가능했지만, 목욕탕이 급감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산업폐기물로 처리할 수밖

에 없게 되었고, 그 비용이 해마다 증가

했습니다. 고민 끝에 독일 기업의 압축 

기술까지 들여와 난로나 바비큐에 쓰이는 

 

어른들의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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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밥 장작’을 상품화하는데 성공했지만 

판로를 확보하는 데 실패해 1년 여 만에 

사업을 접고 말았는데요.

  스기타니 사장은 생각의 방향을 돌립니

다.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대신, 이미 

확보되어 있는 연필의 판매망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상품이 뭐 없을까, 고민하

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떠오른 것이 

바로 ‘점토’였습니다. 점토라면 연필 판매

로 다져진 학교교재 도매상 판매루트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여의 노력 끝에, 곱게 간 톱밥

에 PVA풀을 섞은 최초의 톱밥 점토, ‘모

쿠넨상’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3년 

뒤에는 톱밥에 식품용 

염색제를 섞은 나무 그

림물감 ‘우드 페인트’까

지 출시, 큰 반향을 일

으킵니다. 비용을 까먹

던 골칫덩이가 회사를 

살리는 보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진화3] ‘눈’이 아닌 ‘생각’을 상품화하라

  스기타니 사장은 “눈으로 보고 상품을 

기획하면 모방에 그치기 쉽지만 생각을 

상품화하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

들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제조의 기본”이

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은 상품에 그대

로 적용되었습니다. 대표 상품인 ‘어른들

의 연필’은 아이와 함께 공장견학을 왔던 

한 어머니가 “어른들이 쓰기 쉬운 연필이 

있으면, 꼭 사고 싶다,”고 한 말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연계 상품인 필기자세 

교정기구 ‘어른들의 잡는 법 선생님’도 제

품을 사용하던 한 선생님이 낸 아이디어

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최근 기타보시

연필은 늘 같은 굵기의 선을 그을 수 있

는 연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만화가

의 말 한마디가 계기가 되어 ‘심이 닳지 

않는 연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시 연필에는 대대로 이어져 온 

‘연필의 정신’이 있습니다. 『연필은 사람

을 위해 자기 몸을 깎는다. 연필처럼 한 

가운데 심지가 깊은 사람을 만드는데 도

움이 되는 훌륭하고 창피하지 않은 직업

이기 때문에, 연필이 존재하는 한 이익은 

생각하지 말고 가업을 이어가라』. 창업 

64년이 지났지만 ‘연필을 만들고 유지’한

다는 기타보시의 방향성은 한결같습니다. 

쓰레기로 치부되던 톱밥이, 손님의 작은 

의견이 히트상품으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확실한 지향점이 있었기에 가

능했던 것이 아닐까요? 모래 바람이 부는 

사막에서는 ‘지도가 아닌 나침반을 보아

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뚫고 

나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

가야 할지, 혹시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

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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